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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6주일

제 2 독 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복         음 요한 14,23ㄴ-29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

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환호송 요한 14,23 참조

1.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

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

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2.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겨레들

을 이끄시니,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3.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

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화   답   송 시편 67(66),2-3.5.6과 8 (◎ 4 참조)

영 성 체 송 요한 14,15-16 참조

입   당   송 이사 48,20 참조

제 1 독 서 사도행전 15,1-2.22-29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

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환호 소리 올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소리주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생애에서 경청하는 법, 깊은 식별, 신앙이 싹틔운 용기, 헌신적인 봉사를 배우도록 기도합시다.

5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젊은이들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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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론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지난 2020년 3월 27일 저녁, 프

란치스코 교황님은 텅 빈 베드로 광

장에서 홀로 기도하셨다.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와 이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 

이어서 교황님은 모든 성사가 멈춘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성체강복을 거

행하시고, 전대사를 베푸셨다.

희망의 노래.

   같은 해 4월, 한 테너가 노쇠한 

몸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밀라노 

대성당, 제대 뒤편에 섰다. 그의 전

성기 노래를 부르며 코로나19로 고

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한

다. 안드레아 보첼리다. 그는 이어

서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아베 

마리아”를 봉헌한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그 몸을 이

끌고 성당 광장에 섰다. 역시 아무

도 없는 텅 빈 광장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한다. 화면은 모

든 것이 멈춘 유럽의 텅 빈 거리를 

비춘다.

보호자 성령.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 하느님을 알려 주신다. 제자들

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

신다. 당신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

이다. 주님은 “평화”를 약속하신다. 

주님의 평화는 세상이 경험하지 못

한 평화다. 우리도 그 평화가 무엇

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다만 

신앙의 길에서 느낄 뿐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신앙, 우리 

삶 모두가 불확실하다. 성사가 멈추

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지

냈고, 종식될 기미가 없어 보인 감

염병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었다. 

확실한 그 무엇이 없는 코로나 이

후의 시간 앞에 주님은 보호자 성

령 하느님을 깨닫게 하신다. 늘 계

신 그분을 일깨워주신다. 불확실한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호자 

성령 하느님의 현존을 전해주신다. 

그 깨달음은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

한다. 불안하지만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버려두지 마소서.”

한 종 민

야누아리오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4.3 MHz

녹산 FM

101.5 MHz

5.23(월)~24(화)
한종민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5.25(수)~28(토)
이상경 신부(우동성당 보좌)

월~금 11:00~12:00

진행 : 김다정 데레사

5.25(수) <하늘타리> 시노달리타스 5

출연 : 부산교구 청년연합회

사랑이 있는세상

5.29(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감상해보는 성모님의 음악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캘리그라피. 김태자 뻬르뻬뚜아 (양산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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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의 배려를 내어주세요. 

   몇 년 전, 지금처럼 햇살이 따사롭

던 봄날 저는 돌쟁이 아이와 함께 외

출을 시도했습니다. 유아차에 아이

를 태우고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차

를 한잔 마시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되기 전에 외출을 후

회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차가 오를 

수 없는 수많은 턱과 계단 그리고 인

도 위 장애물들로 인해 차도를 위험

하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르고 겨우 지하철역까지 

간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

나 뒤로 밀렸습니다. 자리를 차지하

는 유아차를 불편한 시선으로 쳐다

보는 사람, 슬쩍 앞으로 끼어드는 사

람, 심지어 왜 이렇게 커다란 유아차

를 들고나왔냐고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

하기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약

자는 눈치 보며 사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가 

2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을 이용하려다가 추락한 장애인이 

숨진 사건 이후로 20년이 흘렀습니

다.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수많은 것들은 장애인의 시위를 통

해 얻어졌지만, 우리는 주위에서 장

애인을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

의 수가 적거나, 그들이 외출이 불필

요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유아차와 

함께 외출했을 때와 같이 그들이 이

동하는 데 수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

입니다. 장애인 시위에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

와 글을 보면서 참으로 슬프고 답답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동

권 보장 요구는 생존과 관련된 아주 

필사적이고 처절한 일이기 때문입니

다. 출퇴근 시간에 타인의 불편함을 

야기하면서까지 지하철을 지연시키

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

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

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약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 장애를 가진 이

들에 대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

라 불편하지 않은 이가 당연히 자신

의 시간과 노력을 나눠주어야 한다

는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도 은행과 병원 업무를 봐

야 할 일이 있고, 계절을 느끼려 외

출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리고 그러한 이동에 배려가 필요하

다면 사회는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

인 우리는 그러한 배려를 흔쾌히 내

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사목에서의 일이, 주님의 가

르침과 같이 보다 낮은 곳에서 가난

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라서 참으

로 좋습니다. 이러한 배려가 보다 다

양해지고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 더욱 좋겠

습니다.

누 룩

■  김 도 아 프란치스카

장림성당 · 노동사목 행정실장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17.  인간이 자연에 끼친 해악과 인간의 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 태만한 것은 자연의 

구조 안에 새겨진 메시지에 대한 무관심을 뚜렷하

게 보여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실에서 가난한 

이, 인간 배아, 장애인이 지닌 가치를 인식하지 못

할 때 자연의 울부짖음 자체에도 귀를 기울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9.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사회적 측면은 물론, 하

느님이신 '당신'께 마음을 여는 초월적 측면을 약

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와 결

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찬미받으소서』 115항~121항 발췌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Ⅲ.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기와 영향

『찬미받으소서』 115항~121항 영상 보기

낭독 : 가톨릭서예인회 정창환 안토니오

외식할 경우에, 못먹을 반찬은 미리 
돌려주고 음식은 남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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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

(1)  전체 체험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얻은 기쁨과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청과 대화 과정에서 체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체험이 되었다.(16개 공동체) : “가장 의미 있
는 것은 함께 할 수 있고 서로의 신앙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었
다.”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공동체의 일치를 체험할 수 있었다.(7개 공동체) :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는 게 인상 깊었다.”
☞ 성령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다.(4개 공동체) : “미처 알지 못했지
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2)  특별히 의미 있거나, 놀랍거나 뜻밖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느낀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점이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까?

☞ 청년들의 의지와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10개 공동체) : “생각을 나
누며 모든 청년들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 우리는 이미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8개 공동체) : “청년
회는 그저 매주 미사를 열심히 준비했을 뿐인데, 뭔가 모를 위로를 서로
에게서 주고 받았다.”   
☞ 냉담 중이거나 혹은 소외된 이들의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4개 공
동체) : “냉담 청년들의 냉담의 이유를 들으며, 우리가 행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담과 고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 감동을 준 특별한 이야기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하느님께서 이끄시고 불러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10개 공동체) : 
“내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언
제 어디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셨다.”
☞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
다.(6개 공동체) : “시각장애인 목욕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봉
사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깨달았다.”
☞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5개 공동체) : 
“신앙이 나를 회복시켜주심을 느낀다.”

지난 두 달여 동안 38개의 교구 본당 청년 공동체의 청년 270명이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친교, 참여, 사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여정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시노드 경청과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2. 현실과 미래 전망

(1)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하여 우리 교회의 현실에 치유와
    회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공동체에 어떤 영감을 주셨습니까?

☞ 소외된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18개 공동체) : “예수님께서는 병
에 걸린 이들,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가 병을 고쳐주시고 사랑을 전하
셨다.”  “청년회가 주체가 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나, 믿음이 부족
하여 부정적인 이들까지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톨릭 신앙 본연의 의미를 회복해야 한다.(8개 공동체) : “조금 더 
간절하게 조금 더 진실 되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답
을 알고 있다.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당신 목숨을 희생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방법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

(2)  참가자들은 교회에 대해 

     어떤 꿈과 바람과 열망을 표현하였습니까?

☞ 청년 공동체의 활기가 있는 교회(12개 공동체) : “노래 부르고 복사
도 서고 하면서 다시 활기가 가득 찼으면 하는 바람을 나누었다.”  “청
년들이 교회 안에서 용감하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지지
와 응원이 필요하다.”
☞ 일치가 있는 교회(7개 공동체) :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시노드 정
신을 따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걷기를 열망하였다.”
☞ 함께 걷는 길을 제시해 주는 교회(6개 공동체) : “‘함께 걷기’ 위해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변치 않고 계속 있어 주며, 그 길을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시대와 함께 걷는 교회(5개 공동체) : “현실적 상황에서 오는 마찰과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주면 좋겠다.”  “성당 안에서 우리 얘기만 주
를 이룰 것이 아니라 많은 사회와 환경문제로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다.”

3. ‘시노드 대화와 경청 모임’을 경험한 청년들의 소감

☞ “작은 밀알이 여러 열매를 맺듯 풍성한 청년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진원 프란치스코-남천지구장)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주님께서, 

성령이,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길을 가고있음을 체험했습니다.”(김진실 

효주아녜스-가야지구장)    “성령께서 평소에는 함께 모이지 못했던 청년들을 
불러 모아 주신 듯하여 뜻깊었습니다.”(김성우 안토니오-우동지구장)   “과거의 좋았던 

추억만을 되새기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최준혁 사도요한-양산지구장)   
“소통과 경청은 서로 함께한다는 것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은혜 아녜스-야음지구장)

지면에 담지 못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열고 나누고자 
청소년사목국에서는 지난 5월 20일(금) 20시 <청년 대토론회 - 여정의 동반자>를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부산교구청소년사목국 OnFaith 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 부활 제6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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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6 ● 부활 제6주일

[나만의 성구]

위의 복음 구절을 따라 쓰거나, 나의 마음에 와닿은 나만의 성구를 적고 암송해 봅시다. 

* 1년 간 (2021.11.28.~2022.11.20.) 작성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 절취선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 14,27)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는 신자분들은 아래 
계좌로 참여해 주십시오.  입금 시 성명(본당) 기록. 예) 홍길동(남천)

<입금 계좌>  농협 301-0267-8167-1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5월 9일 ~ 5월 15일] 소계 : 240,000원

박희출 100,000 박정자 50,000 정해정 3,000

박재남 12,000 박현웅 10,000 박현호 65,000
사용 누계 : 751,667,700원

잔액 : 191,771,634원

모금 누계 : 943,439,334원

※  지난 모금 내역 및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사랑의 자선금을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활 제6주일 젊은이 주보 <Youth Week>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일시/ 5월 30일(월) 10:00~18:00 
장소/ 양산성당    * 파견미사 : 장재봉 신부

출연진 : 장재봉 신부, 윤원진 신부, 김완식 선교사, 

           고영민, 손현희, 김정식, 송봉섭, 신상옥

문의 : (055)367-2232 성모울타리공동체

말씀과 찬양 페스티벌

선종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3.5.22. 

박태산(요아킴) 신부님

지난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에 모아 주신 2차 헌금 총 210,902,510

원은 주교회의를 통해 교황청으로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더욱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자앱’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 상금 : 30만원

▶ 공모기간

 : 5.15(일)~6.5(일)

▶ 참가방법

: 굿뉴스 홈페이지 홍보마당
-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등록

바로가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2차 헌금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기도 생활, 성지 방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가톨릭신자앱’(가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방문하셔야만 

했던 일부 업무도 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

습니다.(가톨릭페이 기능을 통해 앱으로 헌금과 

교무금을 봉헌하고, 미사 지향 신청도 가능!!)

속편한내과, 영상의학과
간, 소화기병 전문 진료, 종합검진, 보험공단검진
진단방사선 전문검사(초음파, 컴퓨터 단층 촬영)

 ·소화기내과 원장 : 김주호(스테파노), 
   김진도(안드레아), 허정호(루카),
   조성락, 한서룡, 이정현, 장형하, 정재원
 ·진단방사선과 원장 : 임성엽

554-1088 동래시외버스터미널 옆

SNU서울비뇨의학과
24시간 요로결석 치료 / 전립선, 요실금

서면 롯데백화점 정문 옆 (도보1분)

714-1725
서울대 출신 원장. 박 정 민 (가브리엘)

인산죽염 부산지사(동래)

대 표. 김기룡(야고버)

죽염,유황오리진액,호두액,친환경

557-5553
동래대동병원 맞은편. 대리점 취급점 모집

조은 모바일 크레인
건설현장의 꽃

이동식 타워크레인 (일대/월대)

장비임대 및 현장답사(상담환영)

010-3831-2403
심 현 진 (프란치스코)

서울공예사
묵주반지 전문 금방

다양한 예물, 커플링, 패션제품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 631-5006, 631-5007
황 근 영(바울라)

성모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보험틀니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2번 출구 80m

성신익스프레스
(영구크린 부산지점)

포장이사 전문업체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1522-4324
www.ss0924.com

동 진 양 산
우산, 양산 답례품 및 기념품 도매

범일동 남문시장 1층 (대로변)

646-9730
010-3593-1188

현일석(안셀모), 이경옥(파스칼리나)

김병호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클리닉/물리치료

원장(정형외과 전문의).

김 병 호(루 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앞(4/5층)

온정성 치과의원
구강외과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기치아 살리기, 고난이도 임플란트

원 장. 임 혜 연 (막달레나)

932-2828
지하철 수영역 

2번출구 50m직진
다이소 맞은편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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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 단체·위원회

교          구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모집·기타

토, 일, 공휴일 : 11, 13, 15, 17시

혼인미사(결혼식) 특화성당

051.441.3500 catholicwedding.kr

스드메 특전 제공(2020.11.~)

한국외방선교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010-8715-2846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5.29(일) 13:30 본원 010-2835-4858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        시 장        소 문        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성소자 피정
·6.4(토)~6(월) ·부산 장전동 본원
주제 : 수도생활과 마음의 영성
대상 : 35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 010-3241-3107

성령쇄신 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집

-수요치유미사
·5.25(수) 13:00~15:00
-금요밤미사(성모의밤)
·5.27(금) 20:00~22:30
-젊은이 기도회
부산 : 5.23(월) 19:30 전포성당
울산 : 6.1(수) 20:00 대리구 별관
-468차 교구묵상회(일반)
·6.24(금) 18:30~26(일) 17:30
회비 : 18만원(교재비 5천원 별도)

성령쇄신 봉사회 (052)244-7014 울산 영성의집

-목요 밤미사
·5.26(목) 19:50~21:30

로사리오의집 문의 : 010-7155-3498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강의,미사)
·매월 2주 토요일 10:00~16:00(중식 제공)
  6.11(토), 7.9(토), 8.13(토) 
-파우스티나 성녀와 함께하는 미사
·매주 금요일 13:30~15:30
미사, 자비의 시간 오후 3시 기도

ME부산협의회 383차 ME주말
·6.24(금) 19:00~26(일) 17:30 ·마리아 피정센타
대상 : 부부 (결혼 3년 이상, 종교 무관), 성직자, 
수도자 / 문의 : 465-1010, 010-4130-4263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5.27(금) 15:00 ·대연성당(성전)
* 신청 필수 / 문의 : 010-6311-8071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5.27(금) 10:30 / 세계오지선교회 차량지원
·남천성당 / 문의 : 623-4528(사무실)

심리상담 강좌 ‘오이디푸스’
·5.31~6.30 매주 화, 목 10:00~12:00(10회)
내용 : 인생전환기 오이디푸스 시기를 통한 생의 
전반적 이해와 대안
문의 : 622-2431 (살레시오영성의집, 남천동)

고영민 안드레아와 함께하는 치유피정(무료)
·6.4(토) 15:00~5(일) 15:00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 맹진학 신부, 김완식 요셉
문의 : 010-4400-1344, (043)213-9103
버스운행 : 조치원역 앞 신한은행 14:00, 
청주고속터미널 앞 시내버스정류장 14:20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5.30~6.1, 6.4~6, 6.13~15, 7.3~5, 
   7.8~10, 7.23~25, 7.31~8.2, 8.6~9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접수 : (02)773-1455 / (064)796-4182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특강
·5.25(수) 10:00~12:30 (미사 포함)
·가톨릭센터 3층 / 회비 없음
내용 : 아름다운동행(마리아의 사도성) 
강사  : 양은철 신부 / 문의 : 010-9333-6260

부산여성그레고리오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월요일 19:00 신학교정 내 음악원 
대상 : 그레고리오성가에 관심과 배움에 뜻을 함
께 하는 분들 / 문의 : 010-3923-1692

부산가톨릭평화방송 직원 구함
모집부문 : 방송기술(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
비기능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신입 및 경력
접수 : 5.27(금) 18:00까지, 이메일 접수만 가능 
(bscpbc@outlook.com) / 문의 : 600-880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6.10(금)~18(토)
문의 : 010-3340-0201(횡성 도미니코피정의집)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6.17~19, 9.23~25, 10.18~20, 11.18~20, 12.5~7
·제주 성이시돌 피정의집 / 내용 : 성지순례, 말
씀여행(예수님알고사랑하기), 참여프로그램
대상 : 개인, 단체 누구나(구역반장, 단체는 맞춤피정 
가능) / 문의 : 010-5100-3845(한국통합사목센터)

운전기사사도회 회원 모집
대상 : 부산 시내 개인택시 사업자
문의 : 010-2889-9006, 010-7750-4330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울산)
·5.27(금) 13:30 묵주기도, 14:00 미사
·월평성당 / 문의 : 629-8760(성소국)

부산성모병원 감염관리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간호의 사명을 실천하고 간호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병원간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부산성모병원-

대표번호 : 051-933-7114

부산시병원간호사회, 부산성모병원 
감염관리실에 감사패 전달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평신도·수도자를 위한 신학 석사과정 후기 모집 
원서접수 : 5. 30(월)~6. 10(금) 17:00 (온라인 접수)

면접고사 : 6. 23(목) 예정

모집요강 : 대학원 홈페이지 참고

기본이 충실한 대학
.  .     .  .

문의 : 519-0441~2   graduate.cup.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 (02)764-4741~3
www.holyfcac.or.kr

 

독일보청기
동래교차로(수안동)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처방,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우특별할인,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충렬대로 229. 수안역 7번출구 앞 2층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아녜스)

동래
광안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원 장. 김 용 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

길맥흉부외과
<하지정맥류 중점클리닉> 

모카,고주파,레이저,보험수술

원장. 박 동 욱 (안드레아)

754-9975~6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센텀임페리얼타워

내일N성형외과
최 수 종 (루 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코,윤곽,가슴,지방성형,보톡스,필러,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 보수대로 9(바른병원 2층) / 서구청 옆

한방화장품 상황미인
상황버섯 추출물 함유 / 교우 할인

천연한방특허 바디클렌저 / 바디로션

기초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758-9115, 010-8557-8153
www.soosul.com 신(프란치스코)

바른성모안과
망막(황반변성, 당뇨망막증, 

망막혈관폐쇄), 백내장

원 장. 최 베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청 옆 바른병원 3층

우일촌 대연동 구)성남식당 since 1984

빈대떡 (이북식빈대떡)

전국택배 가능(진공포장)

한 협 (그레고리오) 

010-9576-1476

커넥츠프랩 대연점
공단기 관리형독서실
(마스터플랜 수학학원)

경성대부경대역 5번 출구 

010-4475-3119
네이버 검색 : 커넥츠프랩 대연점

성분도치과병원
올리베따노성베네딕도수녀회 운영

752-9011,9022
010-2755-9011


